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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변의겨울바람은나를실망시키지않았다.

말로만듣던변방의그혹독한겨울을느껴보고싶었기때문이다.

고대사까지올라가지않더라도

근세의그혹독한가난때문에압록강을건널수밖에없었던이들,

빼앗긴조국을되찾기위해청춘을바쳐가며말달리던그들,

누구를위해, 무엇때문에싸우는지도모르면서죽어갔던그용사들.

이모두가이변방의칼바람앞에눈물을보였을것이다.

아니, 어쩌면눈물조차얼어붙어서흘릴수도없었을지도.

중국쪽압록강변의작은도시 린지앙(臨江) 에서이렇게강바람을맞는다.

강건너보이는곳은춥기로유명한북한의 중강진이다.

이른아침매서운추위속에서도이쪽강위의얼음판에서는

한무리가스케이트를타기전몸푸는운동중이지만

강건너저편에서는아직껏인기척이없다.

관심이라할것없지만그래도자리를뜨지못하고있노라니

몇채안되는움막의굴뚝에서연기가피어나

내저절로몸안의온기가느껴진다.

또한사내가칼바람앞에뒷짐을지고서있다.

주변의건물들은철거중인데아직껏의연하게서있는이누구인가.

중국공산당8대원로중한사람인 천윈(陳雲) 이라는걸쭉한인물이었다.

중국각지에서마오쩌둥의모습은자주봐온터라

이변방에무슨인연으로그를세워두게되었는지궁금해질수밖에.

시대가인물을만들고, 역사가그를기억한다라는말처럼

한인물의평가는뿌린대로거두는것아니겠는가.

오늘도그는인민의표상으로

이변방의매서운찬바람을마다치않고서있었다.

다큐멘터리사진작가

변방에부는바람


